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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성경공부 – 제 43 회.  
 

4 부. 16:13-23:39. 예수님의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투쟁 
 

9.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건덕과 치리 (18:21-35 )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계속 가르치신다. 특히 

누군가가 동료 제자에게 (무례하게)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만 할 

것을 가르치신다. 

 

1) 베드로가 교회 안에서 한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당한 형제가 어느 

정도까지 용서해야만 하는가를 예수님께 물었다. 베드로는 무례하게 행동한 

형제(제자)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 때에야 만 그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조 누가복음 17:3-4). 

 

 

2) 일곱 번까지 용서해야 하냐고 베드로가 물었을 때, 일흔 번에 일곱 

번이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제자들 사이에 죄를 

지은 제자를 그 일을 당한 제자가 어떠한 원리에 따라 대해야 할 것을 밝혀 

주신 것이다. 

 

 

3)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제자들이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왜 용서하는 일을 결단코 멈추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를 밝혀 

주신다. 

(1) 하나님 나라에서는 용서하는 행위가 일상적인 삶의 일부이므로,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제자들은 이 원리에 따라 살아가야만 한다. 

 

(2) 왕이 자신의 청지기들 중의 한 사람을 불러 자신과 회계를 하게 한다. 그 

청지기는 왕에게 일만 탤런트를 빚지고 있다 (한 탤런트는 노동자가 이십 

년 동안 일하여 받을 임금에 해당한다). 즉 그 청지기는 왕에게 도저히 다 

갚을 수 없는 금액의 빚을 지고 있다는 뜻이다. 

 

(3) 따라서 왕은 그 청지기와 그의 아내 그리고 자녀들까지 모두 노예들로 

팔고 그의 모든 재산도 처분하여 빚을 갚도록 명령한다. 그리하여도 

청지기가 왕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수 있는 것이 결단코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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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지기가 왕에게 꿇어 엎드려 간구하기를, 자비를 베풀어 주시어 자신이 

모든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인내해 주십사고 간청한다. 이에 왕이 놀랍게도 

그 청을 들어 주어 그의 모든 빚을 갚아 준다. 이는 순전히 왕의 

자비하심에만  따른 빚 탕감, 즉 죄 용서일 뿐이다. 

 

(5) 그 청지기가 왕에게 빚의 탕감을 받고 나와서 곧바로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 청지기를 만나자 마자, 그의 멱살부터 잡고는, 화를 내면서 요구하기를 

자기에게 “진 빚을 모두 갚으라”고 명령한다. 그 빚의 총액은 일백 

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우스는 노동자의 하루 일당 임금이다).  

 

(6) 동료 청지기는 자신의 빚을 당장 갚을 수가 전혀 없다. 하지만 그가 진 

빚의 총액을 자신에게 빚을 갚으라고 명령하는 동료가 왕에게로 부터 

탕감을 받은 빚의 총액과 비교할 때, 빚의 금액은 거의 아무 것도 아닐 

정도의 적은 금액이다. 그렇지만 빚을 진 동료는 엎으려 자신의 동료에게 다 

갚을 때까지 인내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런데 그의 간청하는 말들이 자신의 

동료가 얼마전에 왕에게 간청하였던 말들을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간청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빚을 탕감 받았던 청지기는 자신에게 

빚을 진 동료를 감옥에 넣으며, 거기서 노동하고 받을 임금으로 자신에게 진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강제 노동하게끔 조치한다. 

 

(7)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 진 것을 목격한 나머지 

청지기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하신다. 그들이 “화가 났다”가 아니라, 

“마음에 괴로워 힘들어 했다.” 왕이 자비를 베풀어 주었더니, 그 자비를 

“불명예스런 수치”로 만들어 버린 일에 대해 동료 청지기들이 “마음에 

괴로워 힘들어 했다”고 표현하신 것이다. 왕이 자신에게 빚을 진 청지기를 

감옥에 영원히 가두어 두었더라면, 그 청지기가 이렇게도 무자비하고 

사악한 죄를 짖는 행동을 가난한 동료 청지기에게 저지르지 않았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이 사악하고 무자비한 청지기는 결국 왕에게 불명예를 

가져다 주고, 자신의 무자비한 죄에 왕이 직접 원인제공을 한 결과를 

도출했고 자신의 죄에 왕이 공범이 되게 끔 만들어 버린 것이다. 

 

(8) 결국 왕은 더 이상 이 사악한 청지기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기로 결정한다. 

다시금 이 사악한 청지기를 부르고 그에게 왕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그는 물론이요, 그의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노예들로 팔려가게 조치한다. 

왕은 그 청지기가 무자비 하게 정의를 근거로 동료에게 행했던  그 무자비를 

그와 동일한 “정의”를 근거로 직접 체험하게 하는 것이다. 당연히 청지기 

자신은 감옥에서 강제노동으로 버는 임금으로 왕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때까지 강제노역을 하며 감옥생활을 영원히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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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점을 확실히 가르치신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즉 이 세상에서 교회에서는, 어느 제자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자비를 형제를 용서하지 않음으로써 그분께 누를 끼치는 불명예로 만들어 

버릴 때, 그 무자비한 제자는 결국 영원한 벌과 고문과 파멸을 영육에 모두 

받게 된다.  

 

 

4)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마음으로부터 형제의 죄를 그에게 

용서한다는 것과 겉으로 명령에 따른 의무감에 따라 그를 용서한다는 

행동만을 취하는 것이 아예 대조가 된다는 사실이다. “무조건” 용서하라는 

명령에 제자들이 다른 그 어떠한 조건을 달아서는 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이다. 용서라는 것은 마음의 자세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용서하는 행동, 즉  많이 여러 번 용서한다는 숫자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밝히신 것이다. 모든 제자들은 자신이 형제를 용서할 때에 자신의 

용서하는 행동과 마음의 자세를 자신이 하나님께 이미 지었고 지금도 짖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을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무조건 모두 용서하신 

사실과 비교하여야만 한다는 점을 알려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용서하신 

사랑은 능력이 있어 용서받은 제자의 삶의 전반을 변화시키기에, 그의 

삶에서 용서받은 자비가 죄지은 형제를 향하여 드러나지 않을 시, 그는 아예  

하나님께로부터 자신의 죄를 전혀 용서받지 않은 제자일 뿐이다. 

 

 

생각할 점: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적 생활 중에 우리에게 무례히 죄 지은 형제나 

자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터 죄 용서받은 그 능력을 드러내고 

살고 있는가 (참으로 두려운 문제일 수가 있다)? 

 

 


